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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후보들의 토론                16-09-30

2016년 9월 26일에 미국의 공화와 민주 양당의 대선 후보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제와 경영을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양당 후보의 실속 없는 입씨름에 실망했습니다. 먼저 힐러리 클린턴의  득표용 정치 수사어로 시작했습니다. 역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뜯어 내자는 열변이었습니다.  미국민의 50%가 급료를 받아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페이첵 투 페이첵"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에게 증세하여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하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정치인들이 부자들을 공격하면 할수록 표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순전히 득표용 포퓰리즙 수사 어를 토론의 시작으로 역설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1%의 부자들이 전국 자산의 40%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면 얼마 정도의 세금을 그런 부자들로 부터 거두어야 공정한 세율이겠습니까?  힐러리 후보도 통계 숫자를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최고 1%의 부자들은 미국 전국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의 약 37%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이 소유한 자산의 비율 정도를 납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론 상대자인 트럼프 후보는 부자들의 세금을 낮춰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원칙적인 주장을 했을 뿐 힐러리 후보에게 솟자에 입각한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힐러리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국민의 한사람일 것이라고 추측 공격을 했습니다. 아직도 세금 보고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후보는  완전히 수세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까지 미국의모든 대선 후보들은 선거 전에 자신의 납세 보고를 공개했는데 왜 그는 공개를 하지 않느냐고  다부지게  공격했습니다.  양측 다 숫자로 받침하지 못하는 속이 텅 빈 주장만  내 되풀이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일자리가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고 주장하면서 중국 등지로 옮겨 가는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법인세를 35%로부터 15%러 낮춰야 미국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는 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실업률은 5% 이하이어서 지금 근로 시장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려 와야 한다는 트럼프 후보의 주장에 힐러리 후보는 아무런 반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원리를 말하자면 해외로 나간 제조업들이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미국의 가정은 중산층이나 저 소득층이 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제조 업이 미국으로 되돌아와사 보다 높은 미국의 급료로 미국에서 생산된다면 소비품의 값이 비싸져서 일반 가정은 가용 자금이 고갈  될 것이며  필수 자금 외에는 가용자금이 없어서 소비가 줄고 겨우겨우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소비품 덕으로 미국민들은  높은 급료를 받는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경제가 윤활해지고 있다는 점을 양 후보는 모르는지 알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선 후보의 토론에 대한 논평은 내일도 계속하겠습니다.    끝 
